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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매는 사육되고 있는 새 가운데 가장가격이 싼 대중적인 새로서 외모나 울음소리가 아름답지는 않으나 강건하고 기르기가 쉬운 관상조류이다. 
  특히 알품기와 새끼 키우기를 잘하는 가모(대리어미)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어 새사육에 입문하는 초심자들에게 사육을 권하고 있으며 적은물량이나마 일본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원산지와 종류 
  원종은 중국남부, 말레이시아, 대만등지에서 참새목(目)에 속하는 새로서 십자매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 자매들이 어울려 사이좋게 지내는 성질이 온순한 새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다. 
  십자매는 품종이 아주 다양하여 키우고있는 종류도 다채로우나 일반적으로 보통 십자매를 비롯, 백십자매, 삼색십자매, 도가머리십자매, 작은점 십자매등이 많이 사육되고 있다. 
  보통 십자매는 흰바탕에 흑갈색얼룩이 있는것이 보통이나 특정하지가 않고 번식력이 좋으며 강건하여 초심자들에게 많이 권장하고 있다. 특히 고급 핀치류(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일홍조 등)의 가모로서 중요하다. 백십자매는 온몸이 백색이고 값도 다른 것보다 비싼편으로 부리는 핑크색, 눈은 흑색으로 고상한 편이다. 
  삼색십자매는 검정, 갈색 그리고 흰색이 혼합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바탕은 백색이다. 도가머리 십자매는 전신이 백색이며, 부리의 색깔은 색소가 없이 살색인 것이 특징이다. 

2. 십자매의 사육관리

	 
	 
	가. 일상관리 
  십자매는 성질이 온순하며 강건하여, 처음 새를 기르는 사람도 키우기 쉬우며 모이는 피, 조 등의 알곡을 주로 먹는데 시판먹이도 많이 이용된다. 
  물은 항상 깨끗한 것으로 갈아주고 푸른야채나 굴껍질 등도 급여해 주어야 하는데 모이급여시 주의할 점은 정미한 조를 급여할 경우 영양가는 높으나 지방과다증에 걸려 산란 등 번식에 어려움을 준다. 

	 
	 
	 
	 
	 
	 

	 
	 
	표 1. 새 먹이용 주요사료의 성분표 

	 
	 
	주요성분 사료명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피
좁쌀
카나리아시스
들깨 

 9
10
14
26 

9.0
3.5
5.0
38.0  

62
64
57
10 



	 
	 
	 
	 
	 
	 

	 
	 
	  새장청소는 2~3일에 1회 정도면 충분하나 여러 마리를 혼사할 경우 횟수를 늘려주는 것이 좋다. 십자매는 물목욕과 일광욕을 좋아하는 새로서 오전중에 물목욕을 시키고 하루 2~3시간 정도 일광욕을 취하게 해주는 것이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직사광선을 피해야 한다. 

나. 계절관리 
  계절별로 특수하게 관리를 필요로 하는 새는 아니나 장마철부터 여름사이에는 청소문제, 사료보관 및 급여, 직사광선방지 등에 신경을 써야 되며,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는 저온충격에 대비하여 지방 함량을 높여주고 일교차가 심한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시설보완 등에 힘써 주어야 한다. 

	 
	 
	 
	 
	 
	 

	 
	3. 십자매의 번식관리 
  십자매의 번식은 쉬운편에 속하나 먼저 산란시 까지의 관리를 보면 연중 번색을 하므로 우선 사이가 좋은 암·수를 선택, 발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좁쌀계란(난조)를 3일에 1회정도 주는데 암컷이 번식용 둥우리에 들락거리면 교미가 끝난 것으로 판단한다. 
  이때 둥지풀(짚류)을 묶어놓으면 날라다가 쿠션을 만들고 2~3일내에 산란 조건을 갖춘다. 조롱은 연중 매달아 번식시켜도 관계는 없다. 보통난조를 먹이고 10~20일경부터 산란을 하게되는데 1회 산란수는 5~6개정도이나 알은 1개씩 이른아침에 낳는 것이 대부분이다. 
  산란 후의 관리로는 알을 3~4개 낳고 알품기를 시작하는데, 알품기를 하고도 산란을 더하므로 부화일이 꼭 같지는 않다. 십자매가 알품는 기간은 약 14일(2주정도)로서 2주쯤 되서 부화된 새끼는 1주일정도 지나야 눈을 뜨고 부화 후 3주쯤에 둥지에서 나오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때 주의할 점은 둥지에서 떨어져 죽거나 부상을 입을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관찰토록 한다. 
  일반적으로 새끼를 떼는 시기는 겨울에는 40~45일, 기타 계절에는 35~45일이 적당하다. 부화 후 먹이를 먹기 시작하는 새끼 새에게는 난조를 주어 발육을 촉진시키고 이밖에 비타민사료인 청채(배추, 상추, 무잎)와 신선한 물 등을 적당량 공급해 주고 보통 모이도 충분히 주도록 한다. 
  또한 암수의 구별은 행동이나 울음소리로 구별하는데 행동을 살펴보면 수컷은 꼬리를 세우지 않고 움직임도 둔감한 편이다. 
  한편 울음소리는 수컷은 생후 3개월쯤 경과하면 '삐이삐이'와 같은 소리를 내나 암놈은 '쭈우륵 쭈우륵'하고 탁음쪽에 속하는 소리를 내는데 처음 기르는 사람은 구별하기가 힘이들지 모르나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쉽게 요령을 터득할 수 있다. 

4. 가모(假母)로서의 십자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십자매는 성질이 온순하고 새의 부화 및 육추에 적격인 새이다. 우선 가모(대리어미)로서 적당한 새는 건강하고 외부기생충이 없으며 자가부화경험(알품기 및 새끼키우는 경험)이 2~3회이상 있는 새가 좋다. 십자매에 의존하여 알품기 및 새끼 키우기를 시키려면 알품는 수는 3~4개, 알품는 일수는 14일 정도인 새(호금조, 소문조, 금정조 등)인 경우에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5. 질병과 치료 
  십자매 역시 변패된 사료급여 등 질이 나쁜 모이급여에 의하여 설사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불결한 사육환경은 즉시 개선해 주고 새가 깃털을 세우고 항문부위가 지저분하면 조류용 마이신이나 정장제(整腸制)를 투여해 주도록 한다. 
  그리고 환절기 등에 콧물이 나는 등 감기증세를 보이면 실내온도를 20℃ 이상으로 보온하고 설파제를 투약하여 안정을 기해주도록 한다. 
  외부 기생충으로는 새벼룩이 있는데 카나리아새 만큼 기생하지는 않으나 피를 빨아먹으므로 정기적으로 새장소독을 잘하고 열탕소독을 해주거나 약제로 PGP를 뿌려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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